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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nowboarder accidents at ski resorts are increasing;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wear protective wrist, hip and 
knee protectors when snowboarding. However, most studies focus on the improvement of gear or expansion of safety 
facilities with few studies on protectors that directly safeguard the body from accidents caused by tumbling. Protectors 
currently on the market do not properly consider the needs of the user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ality 
of usage and satisfaction rate of those that use snowboarding protectors along with factors deemed important upon wear-
ing them to provide the grounds for the development of comfortable protectors. Subjects were 1,058 adults in their 20s 
to 40s. First, a survey was conducted regarding demographic traits as well as the wearing and purchasing of protectors. 
Second, 325 people that purchased and wore protectors were investigated in regards to the wearing satisfaction rate of 
current commercial protectors. The results showed that 86% of the 1,058 subjects wore protectors; knee protectors 
(72%), hip protectors (57%) and wrist protectors (38%). Important factors upon purchasing and wearing satisfaction were 
studied according to demographic traits, snowboarding experience, and number of snowboard rides for one season. As a 
result, the damage rate increased along with the number of snowboard rides for one season. Important factors considered 
when purchasing vari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sex, age, snowboarding experience, and favored slope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in the design of comfortable protectors for snowboa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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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스노보드는 인기 있는 겨울스포츠 종목으로 최근 여가에 대       

한 인식이 변화하고 교통여건 개선 등으로 스키장의 접근성이       

용이해지면서 스노보드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Kim &      

Chung, 2016; Kim et al., 2011; Lee et al., 2000). 이러한 추           

세를 반영하듯 최근 대학에서는 스키나 스노보드가 계절학기나      

교양과목으로 개설되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초·중학교, 개인교     

습 학원 등에서도 겨울캠프를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Chang et al., 2007). 그러나 스키장 이용자수 증가와 함께 스         

키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Kim &      

Chung, 2016), 특히 스노보드 부상이 스키 부상보다 약 2배가        

량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Kim et al., 2010). 

스노보드는 스키와 달리 두 발을 보드에 고정시킨 채 미끄        

러운 눈 위에서 중심을 잡고 속도를 제어하는 균형 스포츠이기        

때문에 넘어지게 될 경우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손목과 척추에       

손상을 입거나 무릎으로 넘어지면서 무릎관절에 손상을 입게      

된다. 따라서 스노보드를 탈 경우에는 손목보호대, 엉덩이보호      

대, 무릎보호대 등의 보호장비 착용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적절       

한 보호장비만 잘 갖추어도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스노보드와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스노보드      

보호장비에 대한 연구보다는 스키장에서 발생하는 상해의 형      

태와 부위, 발생원인 분석, 연도별 변화 및 최근 동향 등에         

대한 조사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Hyun & Jung, 2010;        

Kroncke et al., 2008; Lee et al., 2007). 상해와 관련된 선행연          

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Jang(2018)은 스키타는 사람과 스      

노보더들의 손상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스키를 타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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겪는 손상이 주로 염좌나 인대 손상인 것에 비해 스노보더들의        

손상은 주로 충격에 의한 타박상이 많았다고 하였다. 특히 보        

드와 부츠의 고정으로 팔을 뻗은 채 뒤로 넘어지거나 무릎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 상지나 척추의 손상, 둔부와 고관절 손        

상 등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Nam(2013)은       

상해 발생 원인을 개인적 요소, 환경적 요소, 장비의 요소로 나         

누어 분석하고 각 요소별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를 수행하       

기도 하였다. Liu et al.(2014)이나 Quinn and Bradley(2012)       

도 스노보드 상해 해결방안으로 장비의 요소적 측면에서 제안       

하였는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대의 착용을 강조하고 있       

을 뿐 보호대의 형태, 재질, 강도 등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거          

의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스노보드 손상에 대한 대부분의 조         

사연구는 스키장 내의 의무실 기록이나 병원기록을 기반으로      

조사된 것으로, 손상과 함께 보호대의 착용유무가 조사된 연구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보호대의 착용이 손상을 방지해       

줄 수 있는지, 어느 정도로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등에 대           

한 정보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스노보드 보호대를 살펴보면 형태       

및 구조, 디자인, 재료 등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이를 과         

학적으로 검증하여 개발된 보호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뿐        

만 아니라 사용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        

문에 스노보더들 중 63~89%가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지 않다       

고 하였다(Je & Yang, 2007; Nam, 2013).

지금까지 주로 개발된 보호대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보호장      

비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으로 엉덩이보호대의 경우 부상방지      

를 위한 소재 개발이나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Kaneka et al., 2013). 또한 외관과 활동편의를 고려한 낙상충        

격 보호팬츠가 개발되기도 하였으며(Park & Lee, 2016), 인체       

적합성과 동작적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호대 형태를 다양하      

게 연구하기도 하였다(Greene et al., 2000; Michel et al., 2010;         

Parker et al., 2006; Santesso et al., 2014). 그러나 스노보드를         

탈 때 발생하는 낙상은 일반적인 낙상과 넘어지는 방향이 다를        

뿐 아니라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넘어지기 때문에 인체에 가해        

지는 충격강도 역시 다르다. 따라서 스노보드용 보호대는 삽입       

되는 형태인 일반 보호대 연구와는 다른 방법으로 연구가 이루        

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스노보드 보호대는 다른 보호대와       

달리 보호대 위에 여러 겹의 의복을 겹쳐 입은 상태에서 장시         

간 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열 쾌적성, 착용감, 신축성 등 고          

려해야하는 요소가 다르며(Dotti et al., 2016; Park & Lee,        

2014), 불쾌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용자들       

의 요구가 잘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들의 요구, 인체의 형태와 동작이 고려된 스노       

보더 보호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보호대       

의 착용실태와 착용 시의 문제점, 불편사항 등에 대한 조사 연         

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보호대 착용유무에 따라 손상이 발        

생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스노보드 보호대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호대 종류에      

따른 착용유무와 이때 발생한 손상경험을 조사하였으며, 현재      

사용하는 보호대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보호대 착용 시 중요하       

게 고려하는 요인 등을 조사하여 추후 이를 기초로 인체를 보         

호할 수 있는 쾌적한 보호대 개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2.1. 연구대상 및 조사기간

본 연구는 평소 스노보드를 즐기는 20~40대 성인남녀 1,058       

명을 대상으로 보호대 착용유무와 보호대 구매유무에 대한 1차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보호대를 구매하여 착용하고 있는       

325명을 대상으로 스노보드 손상 및 보호대 착용만족도에 대한       

2차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두 달간 진행하였으며, 임의표집법을 사용하여 조사      

를 실시하였다.

2.2. 설문지 내용 및 자료 분석방법

설문지 문항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7문항, 스노보드 손상 및       

보호대 관련 28문항, 연구대상자와 스노보드 경력 및 이용관련       

3문항 등 총 3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때 설문지는 설문지법       

에 의한 실증적 연구가 되도록 선행연구(Choi et al., 2005;        

Lee, 2016; Lee & Lee, 2017)를 참고하여 선택형 문항, 11점         

리커트 척도 문항(0점: 매우 불만족, 5점: 보통, 10점: 매우만족)        

으로 작성하였다. 설문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4.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교차분석(χ
2
 test), t-검증, 분산분석(ANOVA)     

및 Duncan 사후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이 때 유의 수준은 p<        

.05로 하였다. 

3. 결과 및 논의

3.1. 스노보드 보호대 착용 및 구매 유무(1차 조사)

3.1.1. 인구통계학적 특성

1차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Table 1에서 보는 바       

와 같으며, 성별에 따른 응답자는 남성 46.6%, 여성 53.4%로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스노보드를 즐겨 타는 연령을 살펴본 결       

과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30대 후반이 25.3%, 25.2%, 22.1%         

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20대 초반은 14.2%, 40대 초반은       

13.1%로 나타났다. 결혼유무에 따라서는 미혼이 47.1%로 나타      

났으며, 기혼자의 경우 52.9%로 결혼유무와 상관없이 비슷하      

게 조사되었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자가 79.7%로 가장 많았다.       

직업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58.8%로 많았으며, 그 다음       

으로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18.1%로 많았다. 가계의 월       

평균 총소득을 살펴보면 450만원 이상~550만원 미만이라고 응      

답한 경우가 23.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65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갖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20.0%로 많았다. 또한       

250만원 이상~350만원 미만, 350만원 이상~450만원 미만, 550      

만원 이상~65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는다고 응답한 경우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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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Division Frequency(N) Percentage(%)

Age

20~24 years 150 14.2

25~29 years 268 25.3

30~34 years 267 25.2

35~39 years 234 22.1

40~44 years 139 13.1

Total 1058 100.0

Gender

Male 493 46.6

Female 565 53.4

Total 1058 100.0

Marital status

Not married 498 47.1

Married 560 52.9

Total 1058 100.0

Education level

High school graduate 104 9.8

University graduate 843 79.7

Post-graduate degree 111 10.5

Total 1058 100.0

Job

Student 55 5.2

Professional job 192 18.1

Business management 68 6.4

Office job 622 58.8

Sales/Service job 55 5.2

Sports profession 4 0.4

Housewife 46 4.4

Etc. 16 1.5

Total 1058 100.0

Average monthly income of 

household

Less than 1,500,000 KRW 13 1.2

1,500,000~2,500,000 KRW 117 11.1

2,500,000~3,500,000 KRW 143 13.5

3,500,000~4,500,000 KRW 176 16.6

4,500,000~5,500,000 KRW 247 23.4

5,500,000~6,500,000 KRW 150 14.2

Over 6,500,000 KRW 212 20.0

Total 1058 100.0

Residential district

Seoul 377 35.6

Busan metropolitan city 65 6.1

Daegu metropolitan city 46 4.3

Incheon metropolitan city 73 6.9

Gwangju metropolitan city 25 2.4

Daejeon metropolitan city 36 3.4

Ulsan metropolitan city 8 0.8

Gyeonggi-do province 278 26.3

Gangwon-do province 15 1.4

Chungcheongbuk-do province 17 1.6

Chungcheongnam-do province 24 2.3

Jeollabuk-do province 18 1.7

Jeollanam-do province 9 0.9

Gyeongsangbuk-do province 23 2.2

Gyeongsangnam-do province 39 3.7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4 0.4

Sejong-si 1 0.1

Total 105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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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3.5%, 16.6%, 14.2%로 조사되었다. 조사대상자가 거주하      

는 지역은 서울이 35.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        

도가 26.3%로 많았다. 이는 대한민국 지역별 인구 비율이 경        

기도(24.9%), 서울(19.0%), 부산(6.7%) 등 수도권에 몰려있기     

때문이며(Statistics Korea National indicators system, 2017),     

또한 본 연구가 스노보드를 즐겨 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        

되었기 때문에 연구 특성상 스키장의 접근이 쉬운 서울, 경기        

도 지역의 응답자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3.1.2. 보호대 착용 및 구매율 조사

스노보드를 즐기는 성인남녀 1,058명을 대상으로 보호대 착용      

유무를 조사한 결과(Fig. 1(a)) 전체 중 86%인 910명이 한 개         

이상의 보호대를 착용하고 스노보드를 타고 있었다. 그 중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는 사람이 7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엉덩이보호대를 57%로 착용하고 있었다. 반면 손목보호대는     

38%로 착용하는 사람이 적었으며, 그 외 헬멧과 같은 다른 보호         

대를 착용하는 사람은 2%로 거의 없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무         

릎보호대나 엉덩이보호대를 착용하고 있는 반면 손목보호대나     

헬멧 등의 보호대를 착용하는 스노보더들은 매우 적은 편이었다.

보호대를 착용하는 910명의 스노보더들에게 보호대의 구매     

유무를 설문한 결과(Fig. 1(b)) 전체의 64%가 보호대를 렌탈샵       

이나 친구에게 빌려서 착용하고 있었으며, 36%는 직접 구매한       

것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게 보호대를 빌려       

서만 착용한 비율이 64%로 많은 이유는 스노보드 특성상 겨울        

에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한해에 많은 횟수를 타지 않는         

스노보더들이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보호대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마련을 위해 직접구매해서 착용하는 325명      

(36%)의 스노보더들을 대상으로 스노보드 보호대 구매실태나     

착용만족감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3.2. 착용하는 보호대 종류 및 스노보딩 중 손상에 대한 실         

태조사(2차 조사)

3.2.1. 보호대 구매자들(N=325)에 대한 특징

보호대를 직접 구매하여 착용하는 325명을 대상으로 스노보      

딩 중 손상실태, 보호대 구매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 착         

용만족감 등 구체적인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조사       

대상자 325명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스노보드 경력, 스       

노보드 타는 횟수, 주로 타는 슬로프 코스 등을 정리한 결과는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았다.

보호대를 구매하여 착용하는 연령대를 살펴본 결과 30대 초       

반과 후반이 27.4%와 28.3%로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0대 후        

반이 20.3%였다. 1차 설문조사에 응한 연령대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이 각각 약 2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보호대         

를 구매하고 있는 연령대는 30대 초반과 후반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20대보다는 30대의 경우 경제       

력이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 49.8%,       

여성 50.2%로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보호대를 구매하여 착용      

하는 조사대상자들의 스노보드 경력을 조사한 결과 5~6년이      

28.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4년, 1~2년이 각각       

21.5%, 20.6%로 나타났다. 또한 9~10년 경력을 가진 조사자들       

도 14.2%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 시즌 동안 스노보드를 타는        

횟수를 조사한 결과는 1~3회가 58.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      

며, 그 다음으로 4~6회가 25.2%로 많았다. 반면 한 시즌 동안         

7~9회를 타는 조사자들은 2.5%로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       

으나 그에 반해 10회 이상 스노보드를 타는 조사자들은 13.8%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스노보드 보호대를 직접 구매        

하는 조사자들도 한 시즌 동안 6회 이하를 타는 사람들이 대         

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주로 타는 슬로프 코스를 조사한 결과         

중급코스가 3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초·중급 코스,       

중·상급 코스가 각각 25.2%, 22.2%를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Fig. 1. Survey on snowboard protectors : (a) wearing or not, (b) purchased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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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코스 이용자들은 11.1%였으며, 상급코스를 탄다는 응답자     

들은 5.5%를 차지하고 있었다.

3.2.2. 착용하는 보호대 종류 및 스노보딩 중 손상

보호대를 직접 구매하여 착용하는 스노보더들을 대상으로 주      

로 착용하고 있는 보호대 종류 및 스노보드를 타는 도중 경험         

한 손상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착용하는 스노보드 보호        

대 종류와 보호대별 착용비율은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았다.        

주로 착용하는 보호대는 무릎보호대, 엉덩이보호대, 손목보호대     

였으며, 그 외 기타로 조사된 보호대는 머리보호를 위한 헬멧        

을 착용하고 있었다. 무릎보호대의 경우 조사대상자 중 약 84%        

가 착용하였으며, 엉덩이보호대는 약 73%, 손목보호대는 약 51%       

가 착용하고 있었다. 반면 기타로 조사된 머리보호대는 약 2%        

인 6명뿐이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즉, 스노보드를 탈 경우 무         

릎보호대나 엉덩이보호대는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나 상대적으     

로 손목보호대를 사용하는 사람은 적은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       

는 Lee et al.(2007)의 선행연구 결과 응급실을 방문한 스노보        

더들 중 4.6%만이 손목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것과 유사       

한 경향을 보였다. 특히 선행연구에서는 스노보드 관련 손상 중        

손목 관절 손상이 24.6%로 많았기 때문에 손목보호대 착용이       

중요하며,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Kim et al.,       

2010; Lee et al., 2007). 하지만 여전히 다른 보호대에 비해 손          

목보호대의 착용이 미비한 것은 편안한 보호대의 개발이 부족       

함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헬멧이나 척추보호대와 같        

은 다른 보호대의 착용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다음은 보호대를 착용한 상태로 스노보드를 타는 도중 발생       

한 손상 경험을 조사한 결과(Fig. 3) 보호대 착용자 중 약         

78%가 다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이 중 타박상을 경험한 조         

사자가 6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염좌 및 긴장이 27%, 찰          

과 및 열상이 20%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Kim         

et al.(2010)의 선행연구 결과와 같은 경향으로 스노보드의 경       

우 타박에 의한 손상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충격에 의        

한 손상이 주된 기전으로 충격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골절을 경험한 조사자는 9%였으며,      

뇌진탕이나 탈구를 경험한 스노보더들도 각각 2%로 조사되었      

Table 2.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who purchased protectors

Division Frequency(N) Percentage(%)

Age

20~24 years 27 8.3

25~29 years 66 20.3

30~34 years 89 27.4

35~39 years 92 28.3

40~44 years 51 15.7

Gender
Male 162 49.8

Female 163 50.2

Snowboarding career

1~2 years 67 20.6

3~4 years 70 21.5

5~6 years 92 28.3

7~8 years 29 8.9

9~10 years 46 14.2

Over 10 years 21 6.5

Number of snowboard rides for one 

season

1~3 times 190 58.5

4~6 times 82 25.2

7~9 times 8 2.5

Over 10 times 45 13.8

Main slope course

Beginner’s course 36 11.1

Beginner-intermediate course 82 25.2

Intermediate course 117 36.0

Intermediate-expert course 72 22.2

Expert course 18 5.5

Total 325 100.0

Fig. 2. Survey on snowboard protectors: wearing or not according types 

of prot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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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현재 착용하는 보호대가 제대로 인체를 보호해주지 못        

하고 있기 때문으로도 생각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이유는 모든         

보호대를 착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Lee et al.(2007)의 선행연       

구 결과와 같이 장시간 착용 시 불편하거나 덥다는 등의 이유         

로 보호대를 착용하지 않아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어 진        

다. 따라서 보호대 구매자 특성에 따라 손상비율에 차이가 있        

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3.3. 보호대 구매자 특성에 따른 스노보딩 중 손상 비율

3.3.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스노보딩 중 손상 비율

인구통계학적 특성(성별, 연령, 결혼, 교육수준, 수입, 직업      

등)에 따라 스노보드를 타는 도중 발생하는 손상유무에 차이       

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 타박상(p<.05)과 찰과 및        

열상(p<.05) 발생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ig. 4). 타박상      

은 남성의 72.2%가 경험한 반면 여성의 경우 61.3%로 남성        

보다 적은수가 타박상을 경험하였다(Fig. 4(a)). 찰과 및 열상       

의 경우 남성의 25.3%가 여성의 15.3%가 손상을 겪었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손상비율이 높게 나타났다(Fig.      

4(b)). 그 외 다른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손상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3.3.2. 스노보드 경력, 타는 횟수, 슬로프 코스에 따른 손상

보호대 구매자들의 특성 중 스노보드 경력, 한 시즌 동안 스         

노보드를 타는 횟수, 주로 타는 슬로프 코스에 따라 손상경험        

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인 차이        

가 나타났다. 스노보드 경력에 따른 손상경험을 살펴본 결과 염        

좌 및 긴장을 경험한 경우에는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          

계적 차이를 보였으나(p<.05), 그 외 다른 손상에서는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염좌 및 긴장을 경험한 스노보더들        

은 7~8년의 경력을 갖고 있는 경우가 37.9%로 가장 많았으며,        

3~ 4년의 경력을 갖은 경우에도 35.7%로 상대적으로 많은 스        

노보더들이 염좌 및 긴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2        

년의 경력을 갖은 스노보더들은 11.9%로 적은 비율이 손상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보호대 개발을 할 경우 경력이 많은 스노        

보더들을 대상으로 인체에 잘 맞고 동작이 편안하면서 근육의       

긴장을 낮추어줄 수 있는 보호대를 개발한다면, 염좌 및 긴장        

과 같은 손상의 비율을 더 많이 낮추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되어진다.

한 시즌 동안 스노보드를 타는 횟수에 따른 손상경험을 살        

Fig. 3. Experience of injuries while snowboarding.

Fig. 4. Experience of injuries while snowboarding depending on gender : 

(a) Bruises, (b) Scrubbing and laceration.

Fig. 5. Experience of injuries while snowboarding depending on snowboarding experienc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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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본 결과(Fig. 6), 골절, 찰과 및 열상, 염좌 및 긴장, 타박상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골절과 찰과 및 열        

상의 경우 스노보드를 타는 횟수가 10회까지 증가할수록 손상       

을 경험한 비율도 증가하였으나 10회 이상 타는 경우 손상을        

경험한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p<.01). 염좌 및 긴장       

의 경우에는 스노보드를 타는 횟수가 증가할수록 손상을 경험       

한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p<.05). 그러나 타        

박상의 경우에는 한 시즌 동안 7~10회 타는 경우 50%로 가장         

적은 비율이 손상을 경험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1~3회 타는 경        

우 60.5%가 손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6회 타는        

경우나 10회 이상 타는 경우에는 각각 76.8%, 77.8%로 많은        

스노보더들이 타박상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p<.05). 

즐겨 타는 슬로프 코스에 따른 손상경험은 뇌진탕과 찰과 및        

열상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 결과는 Fig. 7에서 보        

Fig. 6. Experience of injuries while snowboarding depending on days for snowboarding in a season.

Fig. 7. Experience of injuries while snowboarding depending on favorite slope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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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바와 같았다. 뇌진탕을 경험한 스노보더들을 살펴본 결과 초        

보자코스, 초·중급자코스, 중급자코스를 즐겨 타는 경우에는 뇌      

진탕을 경험한 적이 없었으며, 중·상급자코스나 상급자코스를     

타는 스노보더들의 경우 각각 6.9%, 5.6%가 뇌진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p<.05). 찰과 및 열상의 경우(p<.01)에도 상급      

자코스를 즐겨 타는 스노보더들 중 44.4%가 가장 높은 비율로        

손상을 경험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초·중급자코스, 중급자코스     

를 즐겨 타는 경우가 각각 22.0%, 22.2%로 나타났고, 초급자        

코스를 타는 스노보더들은 11.1%로 가장 낮은 비율의 손상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손상들은 충격보호를 위해 보호대를 착용했음에도 발      

생한 것으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보호대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판매되어 착용되         

고 있는 스노보드 보호대에 대한 착용감 조사와 구매 시 중요         

하게 고려되는 제품요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4. 보호대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

스노보더들이 현재 사용하는 보호대를 구매할 때 가장 중요       

하게 고려한 요인을 조사한 결과(Table 3), 스노보더들의 48%       

가 충격흡수정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착용 시 편암함(37.5%)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 외에 동작       

용이성(6.5%)이나 브랜드(4%)를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였으나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는 않았다. 또한 소재, 가격, 디자인, 세탁        

및 취급 용이성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기        

타 다른 부분을 중요하게 고려하는지를 조사하였으나 따로 응       

답한 사람은 없었다. 보호대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이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나 스노보더들의 특성에 따라 차이      

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한 시즌 동안 스노보드를 타는 횟수         

에 따라서만 통계적 차이를 보였고(p<.01), 그 외 다른 특성에        

대해서는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스노보드를 타는 횟       

수에 따른 구매 시 중요 요인을 살펴본 결과, 타는 횟수가         

1~3회나 4~6회로 적은 경우 각각 55.3%와 45.1%로 많은 스        

노보더들이 충격흡수정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 착용 시 편안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스노보더들        

도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타는 횟수가 7~9회인 경우 착         

용 시 편안함(37.5%)과 동작용이성(37.5%)을 중요하게 생각하     

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충격흡수정도(25.0%)를 중      

요하게 고려하는 사람도 많았다. 또한 타는 횟수가 10회 이상인        

경우에는 착용 시 편안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42.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충격흡수정도(26.7%)나     

동작용이성(13.3%) 외에 브랜드나 소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      

람도 각각 6.7%로 나타났다. 즉, 타는 횟수에 따라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충격흡      

수정도, 착용 시 편안함, 동작용이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요소를 만족하는 보호대를 개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5. 보호대 사용만족감

3.5.1. 성별, 연령에 따른 보호대 사용만족감

현재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보호대의 만족감을 11점 리커       

트척도(0점: 매우 불만족, 5점: 보통, 10점: 매우 만족)로 조사        

한 결과 평균 7.08(±1.28)점으로 보통 이상 만족하고 있었다.       

특히 무릎보호대, 엉덩이보호대, 손목보호대를 착용할 경우 착      

용자가 어떤 점에서 만족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착탈의       

편이성, 사이즈 적합성, 착용감, 동작용이성, 충격흡수정도, 소      

재적합성, 착용 시 온열감, 기타 등으로 나누어 각각의 만족감        

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결과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       

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 엉덩이보호대의 경우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작용이성과 착용 시 온열감이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동작용이성은 남성의 경우     

8.07(±1.65)점으로 여성 7.62(±1.84)점에 비해 조금 더 만족하고      

있었으며, 착용 시 온열감에서도 남성이(7.63±1.71점) 여성(7.07±     

1.78점)에 비해 좀 더 만족하고 있었다. 따라서 추후 보호대를        

개발하여 평가할 경우 성별을 따로 나누어 개발 및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 외 만족감 결과를 살펴         

본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남녀 모두 보         

통 이상 만족하고 있었다. 착용감의 경우 가장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착용 시 온열감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        

났다. 따라서 엉덩이보호대의 경우 착용 시 온열감이 우수하도       

록 보호대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무릎보호대의 경우에는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착        

용 시 온열감에서 연령에 따라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으나(p<       

.05), 다른 보호대의 경우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무릎보호대의 경우에도 전체적인 만족감을 살펴보면 보통 이상      

Table 3. Factors considered as the most important when purchasing protectors depending on days for snowboarding in a season

Comfrotability
Shock 

absorption
Movability Material Brand Design Price

Laundry 

convenience χ
2

N(%) N(%) N(%) N(%) N(%) N(%) N(%) N(%)

1~3 times 67(35.3) 105(55.3) 6(3.2) 1(0.5) 7(3.7) 1(0.5) 2(1.1) 1(0.5)

42.01**
4~6 times 33(40.2) 37(45.1) 6(7.3) 2(2.4) 3(3.7) 1(1.2) 0(0.0) 0(0.0)

7~9 times 3(37.5) 2(25.0) 3(37.5) 0(0.0) 0(0.0) 0(0.0) 0(0.0) 0(0.0)

Over 10 times 19(42.2) 12(26.7) 6(13.3) 3(6.7) 3(6.7) 0(0.0) 2(4.4) 0(0.0)

Total 122(37.5) 156(48.0) 21(6.5) 6(1.8) 13(4.0) 2(0.6) 4(1.2) 1(0.3)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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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하고 있었으며, 특히 착용감의 경우 가장 만족도가 높게 나        

타났다. 그러나 무릎보호대의 경우에도 착용 시 온열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특히 20대 초반의 경우       

6.77±2.18점으로 20대 후반(7.95±1.58점)이나 40대 초반(7.78    

±1.79점)에 비해 통계적으로 만족감이 낮게 나타났다(p<.05).     

따라서 무릎보호대의 경우에도 온열감을 고려한 보호대의 개발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5.2. 스노보드 경력, 슬로프 코스에 따른 보호대 만족감

손목보호대, 엉덩이보호대, 무릎보호대를 착용할 경우 착용     

자의 특성(스노보드 경력, 타는 횟수, 슬로프 코스)에 따라 착        

탈의 편이성, 사이즈 적합성, 착용감, 동작용이성, 충격흡수정      

도, 소재적합성, 착용 시 온열감, 기타 등에서 만족감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스노보드 경력이나 슬로프 코스에 따라       

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우선 스노보드 경력에 따른 보        

호대 만족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         

이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다. 손목보호대의 경우 착용 시 온열감        

에서만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는데(p<.01), 그 결과를 살펴보면      

스노보드 경력이 1~2년인 경우 만족감이 6.77(±1.68)점으로 가      

장 낮게 나타난 반면 경력이 10년 이상으로 높은 경우        

9.00(±2.12)점으로 만족감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엉덩이      

보호대의 경우에는 동작용이성과 온열 만족감에서 차이가 나타      

났는데, 동작용이성은 경력이 1~10년인 경우 7.30~7.97점 사이      

인 반면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9.00(±2.12)점으로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p<.05). 온열감에서도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      

우에만 8.56(±1.71)점으로 높은 만족감을 보였다(p<.05). 무릎     

보호대의 경우에는 착탈의 편이성, 동작용이성, 착용 시 온열감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다른 보호대와 마찬가지로 경       

력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만족감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       

다(p<.01).

슬로프 코스에 따른 보호대 만족감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Table 7), 손목보호대는 착용 시 온열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p<.01), 엉덩이보호대 역시 착용 시 온열감에서 차이      

를 보였다(p<.05). 무릎보호대의 경우에는 착탈의 편이성, 충격      

흡수정도, 소재적합성, 착용 시 온열감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나       

타났다(p<.05). 슬로프 코스에 따른 보호대 만족감을 구체적으      

Table 5. User’s satisfaction on knee protector depending on age

 Age 

Variables 
Early 20s Late 20s Early 30s Late 30s Early 40s F

Easy to put on/off M(SD)
7.41 8.05 7.59 7.58 8.00

1.173
1.84 1.60 1.78 1.84 1.60

Size adequacy M(SD)
7.73 8.11 7.74 7.68 7.80

0.567
2.10 1.52 1.60 1.81 1.91

Wearing 

satisfaction
M(SD)

8.23 8.04 7.77 7.65 8.00
0.833

1.85 1.60 1.66 1.72 1.74

Movability M(SD)
7.41 7.86 7.65 7.71 8.08

0.657
2.02 1.74 1.75 1.71 1.83

Shock absorption M(SD)
7.59 8.16 7.90 7.73 7.90

0.640
2.13 1.50 1.78 1.70 2.05

Material adequacy M(SD)
7.68 8.07 7.65 7.44 7.80

1.198
1.52 1.57 1.79 1.54 1.88

Thermal sensation M(SD)
6.77

b
7.95

a
7.22

a,b
7.34

a,b
7.78

a

2.686*
2.18 1.58 1.72 1.78 1.79

Duncan post-hoc analysis : a>b

*p<.05

Table 4. User’s satisfaction on hip protector depending on gender

　Gender

Variables 

Male Female
t

M SD M SD

Easy to put on/off 7.66 1.72 7.67 1.68 −0.026

Size adequacy 7.99 1.67 7.94 1.69 0.218

Wearing satisfaction 8.11 1.75 7.84 1.81 1.155

Movability 8.07 1.65 7.62 1.84  1.975*

Shock absorption 8.04 1.80 7.85 1.77 0.778

Material adequacy 7.77 1.66 7.45 1.73 1.444

Thermal sensation 7.63 1.71 7.07 1.78  2.443*

*p<.05

0 points: Very dissatisfied, 10 points : Very satis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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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살펴보면 상급코스를 타는 경우 보호대에 만족하는 정도가       

8.33~9.33점으로 통계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이는 앞선 연구      

결과인 경력이 오래될수록 만족도가 높게 평가된 결과와 비슷       

한 경향을 보였는데 경력이 오래될수록 상급코스를 즐기는 스       

노보더들이 많기 때문에 같은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다른 코스를 즐기는 경우에도 상대적인 만족감은 낮게 평        

가되었으나 전체적으로 평가된 점수를 살펴보면 대부분 7점 이       

상으로 보통 이상의 만족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경력이 길거나 상급코스를 주로 타는 스노보더의 경       

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호대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으며, 모든 보호대에서의 만족감을 살펴본 결과 착용 시 온열        

감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         

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스노보드를 탈 때 보호대의 착용률을 높일 수        

있는 착용감이 우수한 보호대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       

고자 우선적으로 보호대의 착용유무과 구매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중 보호대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보호대 종류에      

따른 착용유무와 스노보드를 탈 때 발생한 손상경험을 조사하       

였다. 또한 현재 사용하는 보호대의 만족도와 보호대 구매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을 조사·분석하였으며, 이에 관한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스노보드를 즐기는 성인남녀 1,058명을 대상으로 보호      

대 착용유무와 구매율에 대한 1차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        

과 전체 중 86%가 한 개 이상의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다.         

Table 6. User’s satisfaction on protectors depending on snowboarding experience

 Experience 

Variables
1~2 years 3~4 years 5~6 years 7~8 years 9~10 years 10 years over F

Wrist
Thermal 

sensation
M(SD)

6.77
c

7.25
b,c

7.85
a,b,c

8.06
a,b

8.00
a,b

9.00
a

3.702**
1.68 1.64 1.78 1.73 1.77 2.12

Hip

Movability M(SD)
7.30

b
7.69

b
7.97

b
7.91

b
7.82

b
9.00

a

2.378*
1.80 1.99 1.59 1.65 1.67 1.55

Thermal 

sensation
M(SD)

6.98
b

7.11
b

7.41
b

7.70
a,b

7.15
b

8.56
a

2.406*
1.91 2.00 1.69 1.46 1.33 1.71

Knee

Easy to put on/

off
M(SD)

7.05
c

7.62
b,c

8.01
a,b

7.76
a,b,c

7.95
a,b

8.56
a

3.224**
1.49 1.63 1.77 1.85 1.72 2.09

Movability M(SD)
7.18

b
7.83

b
7.79

b
7.52

b
8.05

b
8.89

a

3.162**
1.60 1.82 1.65 1.64 1.93 1.84

Thermal 

sensation
M(SD)

6.72
c

7.32
b,c

7.74
a,b

7.56
a,b,c

7.68
a,b

8.33
a

3.561**
1.54 1.89 1.77 1.53 1.73 1.97

Duncan post-hoc analysis : a>b>c

*p<.05, **p<.01

Table 7. User’s satisfaction of protectors depending on slope course

 Slope course  

Variables
Beginner

Beginner- 

intermediate 
Intermediate

Intermediate-

expert 
Expert F

Wrist Thermal sensation M(SD)
7.24

b
7.29

b
7.56

b
7.49

b
9.33

a

3.512**
1.79 1.87 1.62 1.79 1.72

Hip Thermal sensation M(SD)
7.43

a,b
7.10

b
7.66

a,b
6.85

b
8.33

a

3.093*
1.56 1.93 1.47 1.93 1.83

Knee

Easy to put on/off M(SD)
7.55

b
7.68

b
7.82

b
7.41

b
8.88

a

2.416*
1.52 1.85 1.54 1.99 1.71

Shock absorption M(SD)
7.73

b
7.37

b
7.96

b
8.14

a,b
8.81

a

2.961*
1.61 2.13 1.61 1.51 1.94

Material adequacy M(SD)
7.48

b
7.26

b
7.89

b
7.71

b
8.69

a

3.067*
1.42 1.75 1.63 1.58 2.02

Thermal sensation M(SD)
7.30

b
7.15

b
7.57

b
7.27

b
8.75

a

2.988*
1.51 1.87 1.71 1.81 1.81

Duncan post-hoc analysis : a>b

*p<.05,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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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무릎보호대를 착용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으로 엉덩이보호대, 손목보호대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대      

의 구매유무를 조사한 결과 전체 중 36%(325명)만이 직접 구        

매하여 착용하고 있었다. 보호대의 구매율이 36%로 적은 이유       

는 스노보드가 겨울 한 시즌 동안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보호대 개발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       

해 직접 구매하여 착용하는 325명의 스노보더들을 대상으로 손       

상 및 보호대 착용만족감 등을 조사하였다.

둘째, 325명을 대상으로 주로 착용하고 있는 보호대 종류를       

조사한 결과, 무릎보호대, 엉덩이보호대, 손목보호대 순으로 많      

이 착용하고 있었다. 특히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다른 부위에 비        

해 손목 관절 손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손목보호대의 착용이 미비하게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손목보호      

대의 착용률을 늘릴 수 있는 편안한 보호대의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스노보드를 타는 도중 경험한 손상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서는 보호대의 착용에도 불구하고 타박상(67%),     

염좌 및 긴장(27%), 찰과 및 열상(20%) 등을 경험한 스노보더        

들이 많았다. 특히 손상경험은 인구통계학적 특성보다는 스노      

보더들의 특성인 경력, 타는 횟수, 슬로프 코스 등에 따라 차         

이가 나타났다. 가벼운 손상에 해당하는 타박상의 경우에는 스       

노보더의 경력이나 슬로프 코스 등에 따라 통계적인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으나 심한 손상에 해당하는 뇌진탕이나 찰과 및 열        

상의 경우에는 상급자코스를 타는 사람의 경우 손상을 경험한       

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염좌 및 긴장, 찰과 및 열          

상, 골절과 같은 손상은 한 시즌 동안 타는 횟수가 많을수록         

손상을 경험한 비율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손상 경험은 보호대       

를 착용함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으로 보호대는 약한 손상인       

타박상이나 염좌 및 긴장 등을 예방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이유        

로는 보호대 착용 시 불편함 때문에 스노보더들이 보호대를 제        

대로 착용하지 않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또 다른 이유로는 현        

재 판매되고 있는 보호대의 형태나 두께, 쿠션 등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보호대의 착용감에 대한 조사 결과와 스노보더들이 보호       

대 구매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제품요소를 확인하여 보호대 개        

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보호대 구매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을 살펴        

보면 충격흡수정도(48%)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      

로 착용 시 편안함(37.5%), 동작 용이성(6.5%), 브랜드(4%) 등       

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나 스노보더들      

의 특성에 따라 고려하는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한 시즌 동안 스노보드를 타는 횟수에 따라서만 통계적 차이를        

보였고, 전체적으로 충격흡수정도, 착용 시 편안함, 동작용이성      

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요소를         

만족하는 보호대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호대의 만족감을 평가한 결과 평균        

7.08(±1.28)점으로 보통 이상 만족하고 있었다. 특히 손목보호      

대, 엉덩이보호대, 무릎보호대를 착용할 경우 각각에 대한 만족       

도가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나 스노보더들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성별, 연령, 스노보드 경력 및 슬로프 코         

스에 따라 조금씩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       

로 모든 보호대에서의 만족감을 살펴본 결과 착용 시 온열감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현재 판매되고 있는 무릎보호대, 엉덩이보호대,     

손목보호대 중 손목보호대의 착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이에 대        

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무릎보호대       

나 엉덩이보호대 역시 손상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충격흡수 기능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        

니라 착용 시 편안함, 동작용이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착        

용자들이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였던 온열감 역시 개발 시 고         

려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조사된 결과는 인체를 보호할 수 있는 쾌적한 보호대 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스노보드 보호대 개발의 근        

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보호대의 사용실태       

에 초점을 두고 조사된 것이기 때문에 보호대의 형태도 다양할        

뿐 아니라 충격흡수재나 외피소재 등이 매우 다양하였고 정확       

한 소재조성을 알기가 어려워 보호대 개발에 직접적으로 활용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보호대를 직접 착의 평가하는 후속 연구가 추가        

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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